
 

동남아시아 총대주교대리구의  

거룩한 주교들과 성직자들, 수도자들 그리고 모든 정교 양떼에게 보내는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관구장주교 세르기의  

성탄절 서신 

 

 

거룩한 주교님들과, 존엄한 신부님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찬란한 이 날 여러분 모두께 그리스도 성탄 대축일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오늘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낮아지셨고, 우리 중 하나가 

되셨으며 이로써 그분의 도래를 바라던 모든 이들을 하나로 일치시키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진정한 일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특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아버지께 이러한 일치를 

청원하셨고, 교회 전체가 이러한 일치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며, 분열 때문에 

고뇌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평화를 이루고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기를 

바라는”(마태오 5:9) 모든 이들의 마음이 이러한 일치에 관하여 염려합니다. 

복음경에서 '평화'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세주께서는 '그분의 평화'를 사도들에게 주셨고 부활하신 뒤 그들과 만나실 때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인사를 건네셨으며 이러한 까닭에 우리 교회에서는 

매 예배  때마다 평화에 대한 바람을 외칩니다.  

 

현재의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요구되며, 우리는 평화와 일치를 

이루는 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첫번째로 좌절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굳건함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반 없이는 진정한 의미와 영적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두번째로 끊임 없이 새 소식을 

읽고 이에 관하여 토론하며 세간의 압박에 신경 쓰는 데에 자신의 시간을 갖다 

바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성당을 방문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봉사의 장소에서 정직하게 노고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자선행위를 행하고, 참을성과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며, 좌절하는 

이들을 응원하고 약자들을 도와주며, 공감과 호의 그리고 동정심을 베풀어야 

하는데, 여기서 세상에 오신 구세주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께 영육간 능력과 평화 그리고 기쁨, 번창과 오늘 유형의 

세계의 무형의 세계 모두가 영적으로 경축하는 자비로우신 주님의 많은 

도우심을 바라며 거듭해서 다시 여러분께 그리스도 성탄 대축일을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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